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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파도의 나날  

 

 성난 파도와도 같은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젯밤 오차노미즈에서의 

강연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입니다. 각지에서 모인 약 40 명의 음악가 분들에 의해 

개최된 지진재해 지원 콘서트에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회 3 일 후에는 

완성되어가고 있는 날개모습의 저희 교회에서 지역 분들을 위한 피로연을 갖게 됩니다.   

 

마치 파도타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일 전에는 공사가 늦어져 거의 공사 

현장 같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세례식이 있고 다음 달은 

다시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든 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있어도 이제까지 잘 

견디며 여기까지 왔으니 먼 장래를 이것 저것 지나치게 걱정해서 에너지를 다 써버려 

멈춰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비집고 들어오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5 장 7,14 절  

 

 우리의 걸음 걸음마다 또한 그 앞의 미래도 우리가 서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고, 마음을 조급히 하지 말고 평온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라고 성경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돌려, 어제 저녁 뉴스에서 저희들의 교회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때 

도쿄에서 강연 전이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전국 뉴스로 방영되었다고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방영 직전까지 편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연 전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되겠는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작해 주신 세 차례의 프로그램도 텔레비전 크루(crew)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들을 촬영해 주셨습니다. 보도 관계자 분들이 저희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셨기 때문인지요. 아니면 지진재해를 지원해주시는 마음에서 였는지요. 이번 취재 

중에도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결혼식을 하게 된 자매에게도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신부는 지진재해로 

고향에서 쫓겨나와  인접한 다른 현으로 피난했습니다. 지진 재해 전에 신축한 

건물에서 주거와 영어 스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어교육에 정열을 쏟고 

있던 중에 지진재해를 당한 것입니다. 영어 클럽은 곧 폐쇄가 되었고 고심하며 신축한 

집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는지요.  

 

재해를 당하기 전에 그녀는 교통 사고로 사랑하는 언니를 잃고 그 후에 그녀의 

어머님도 술취한 운전사로 인하여 교통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안고서 어두운 터널을 겨우 빠져 나와 이렇게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바로 그시점에서 

또 다시 그녀를 덮쳐온 것이 지진 재해였습니다. 집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피난한 그 곳에서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된 신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밝은 내일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고 다음 장의 문을 

열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번에 방송제작진은 이틀 후에 행해진 ‘3.11 기도집회’도 녹취했습니다. 진도 7 약의 

대지진이 일어난 오후 2 시 46 분에 맞추어 고향을 향해 저희 모두는  다같이 손잡고 

서서 묵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지진재해 전에 고향의 정겨운 추억등을 함께 나누며 

또한 고통스러웠던 지진 재해 이후의 험한 도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언제고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짓눌려 미어지며 그 어디에도 확 트인 청정한 하늘이 

보이지 않고 안개에 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날,,,  

이 날들의 끝은 언제가 되겠는지요? 

 

 지금 JR 천(泉泉泉泉)역 구내에 전철이 도착했습니다. 역에 애기동백이 피어 있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제 고향집의 애기동백, 올해도 피어났겠는지요?  

3 월 13 일(수） 아침 조반선(常磐線)에서  

 



＊알림:      18 일(월）∼19(화) 

텔레비전 아사히 ‘텔레멘터리’ 30 분 프로그램 

 ‘3.11. 잊을 수 없는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방영됩니다.  

심야시간대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각 현(縣)의 방영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인에게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